
 
 

 

'선인장 작가' 이광호의 '뒤엉킨 숲덤블', 묘하게 에로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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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선인장' 시리즈로 '마법의 붓질'을 부린 작가 이광호(46)가 

4 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지난 2010 년 4 월은 '이광호의 달'이었다. 당시 국제갤러리에서 연 이광호의 '터치'전은 

작가를 빛으로 끌어냈다.  실제보다 더 실제같던 선인장 그림은 극사실주의 작가들까지도 

놀라게 했다. "그림은 내게 애무의 흔적"이라는 그는 선인장의 솜털까지 완벽재현은 기본, 

꿈틀꿈틀 살아 움직일 것만 같던 그림으로 초현실적인 경계까지 나아가 국내미술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사실성을 뛰어넘어 회화적 기법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재현방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그를 한국 대표 사실주의 작가로까지 등극시켰다. 

 

당시 전시에서 그는 '바람이 부는 숲속 풍경'을 예고편을 마무리됐었다. 

 

16 일 국제갤러리에서 개막한 이광호의 '그림풍경'전은 온통 '숲 그림'이다.  선인장이 

'숲속의 덤블'로 대치된 분위기다.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도전한 그림”이다. 우연히 

발견한 제주 곶자왈에서 불현듯 도전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원시적이고 사람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복잡하게 엉킨 풍경을 화폭에 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작가는 “덤불숲에는 직선이 없다. 모든 게 서로 곡선으로 뒤엉켜 있다”며 “이 작고 

사소한 것들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만지듯이 보고, 보면서 만지듯이 그린 그림'. 멀리서 보면 숲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형상이 사라진다.  붓으로 묘사하다가 판화 작업에 쓰이는 도구 등으로 긁어내는 작가 

고유의 기법으로 물감이 뭉개지고 벗겨지고 남긴 그의 '애무의 흔적'들은 

여전히 육감적이고 초현실적인 냄새를 풍긴다. 서로 뒤엉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덤블속은 묘하게 에로틱한 느낌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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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1 층에는 낮의 풍경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3 패널 회화작품을 비롯하여,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느낌의 덤불 숲, 새벽녘의 실 빛 이 들어오는 자욱한 숲의 절경 

등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그림풍경'을 볼 수 있다 . 

 

 2 층의 전시는 밤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검은 벽면과 조명을 통해 설치하여 

실제로 작가가 경험한 심상까지 공유하게 연출했다. “같은 장소지만, 찾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그는 “날씨에 따라, 나의 그 날 심리상태에 따라 색다른 모습을 

뿜어내는 숲에 매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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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2 층 이광호 개인전 풍경]  

   

 국제갤러리 전민경 큐레이터는 "이전 '선인장'작업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입장을 취했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작가가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뒤엉켜 있는  넝쿨과 잔가지속에서 구획된 대상이 아닌 겨울 숲 풍경 자체의 분위기를 

묘사했다"며 "이전에는 대상이 가진 표면의 촉각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숲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대상과의 일체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작가]  

 

그래서일까, 전시장을 둘러 싼 작품을을 마주하면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숲 

그림이 아니라 직접 그 안을 거니는 듯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시는 

내년 1 월 25 일까지.(02)735-8449 박현주기자 hyun@ajunew.com 

 

▶작가 이광호=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999 년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6 년부터 

개인전과 90 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3 년 서울대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2012 년 런던사치 갤러리 갤러리, 전북도립미술관, 2011 년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미술관, 2009 년 프라하 프라하 비엔날레 비엔날레, 2007 년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등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경기도 미술관,제주도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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